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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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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이슈 관련 베트남 정부 답변  

박장성, 코로나19 백신 15만 회 접종 완료
베트남, 코로나19 악재에도 대규모 FDI 자본 유입
Pegatron, 베트남에 약 10억 달러 추가 투자 결정
상위 50개 베트남 상장기업 전년대비 시가총액 8.7% 증가
�기업, 베트남 동나이성  투자 45개국 기업 중 투자규모 1위
베트남, 동남아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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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병 생수시장의 키워드는 친환경과 고급화

2021년 5월 5일 업데이트 

금주의 통관 Q&A

한-베 공동으로, 당초 5월 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
(호치민) 노동허가 이슈 관련 간담회 개최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어 관련 답변을 정리
및 첨부합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7021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hanja.dict.naver.com/#/entry/ccko/8a1637febedd47eb85a20af9e4e575d0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9/globalBbsDataView.do?setIdx=306&dataIdx=1835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93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935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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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협력사인  Foxconn은  타잉화  성에  13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  설립을  고려  중이며  러시아의  AVG  Capital

Partners  는  타잉화  성  인민  위원회와  14억  달러  규모의

양돈  농장  및  가공  공장들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함 .  또한

5개  FDI  기업이  빈즈엉  성에  총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 ,  빈즈엉  성의  승인을  받음 .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음  ▲  Taiwan ’s  Far  Eastern  Group  (6억

1 ,000만  달러)  ▲ Cheng  Loong  Group  (1억  달러)   

 ▲  P&G  (4 ,480만  달러)  ▲ New  Motion  Private

Company  Limited   (1억  8 ,400만  달러)  ▲ ECPVN

Binh  Duong  프로젝트  (3 ,440만  달러)  등임 .

[nhandan ,  6 .7 .]

박장성  보건부는  박장성  산업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지  5일  만에  총  15만회

의  코로나19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밝힘 .  또한  전

염병  예방  차원에서  임시로  조업을  중단했던  박장

성   소재  공단중에서도  방역  프로토콜  기준에  맞

는   업체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조업을  재개함 ,  7일     

오전  기준  박장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수는

3 ,113명을  기록함 .

[VTV ,  6 .7 . ]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코로나19 악재에도 대규모 FDI 자본 유입 

박장성 ,  코로나 19  백신  15만  회  접종  완료

Apple, Microsoft, Sony의 주요 공급 업체인

Pegatron 은 하이퐁 Nam Dinh Vu 산업 단지에

있는 생산시설에 $10억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함.

Pegatron은 또한 2026~2027년 사이에 중국의

R&D 센터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임. 또한 작년 9

월에도 $10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

1월에는 하이퐁에 $2,290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

입한 바 있음.

[VTV 6.9.]

애플·MS 협력사인 Pegatron, 베트남에 약 10억 달러 추가 투자 결정

자료: 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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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촌지역 페이스북 사용자는   
 메신져와 비디오 기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닛케이아시아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와 소비
자가 교신한 메시지 수를 바탕으로 최대 교신 메시지 수를 기
록한 국가는 베트남과 태국으로, 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페이
스북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라 보도함. 2020년 기
준   베트남 전체 인구 9,800만명 중 농촌인구는 약 6,200만   
명으로, 페이스북은 도시 거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용 비율은 2020년~2025년 5년간 연 평균 2%   
 증가에 머무는 반면 농촌 거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용 비율은 연평균 7%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함.

[Vnexpress 6.9.]

 

2019년 한 해 한국 기업의 동나이 성 투자 규모는 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

5개월 동안 추가로 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2021년 5월 한국 기업의 동나이

성 투자규모는 총 70억 달러를 기록함. 한국은 동나이 성에 투자한 45개국 기업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투자국  1위에 오름. 주요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음 ▲ 창신그룹 (Tan Phu 공단에 1억 달러) ▲ 한솔 테크닉 (Ho Nai 공단에 1억

달러) ▲ 인탑스 (Amata 공단에 3,000 만 달러) 등임. 한편, 한국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동나이 성의 수입국으로 동나이 성의 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직물, 의류, 신발, 컴퓨터, 전자 부품, 장비, 도구 등을 생산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며,

월 평균 2억 달러 이상을 지출 하는 것으로 알려짐.

[Vietnam Investment Review 6.9.]

하노이 증권 거래소 (HNX)와 호치민 증권거래소 (HOSE)에 상장된 상위

50개 기업들의 시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여 1,219조 베트남동

(531억 1,000만 달러) 기록,  세후 순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75조 동

을 기록함. 매출액 상위 기업에는 Vingroup, Mobile World, Hoa Phat

Group 등이 있고, 신규 진입한 11개사 중에는 Hanoi Beer Alcohol and

Beverage (Habeco), BIDV, Becamex IDC Corp 등이 있음.

[Vnexpress, 6. 9.]

포브스 선정 상위 50개 베트남 상장 기업 전년 대비 시가총액 8.7% 증가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동남아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위 

 한국 기업, 베트남 동나이 성 투자 45개국 기업 중 투자규모 1위



시장 규모 및 전망 및 시장 동향
         

자료: Statista(2021.5.)

Statista는 2020년 베트남의 생수 시장규모가 가정용 4억

5200만 달러, 업소용 1억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5% 성

장한 총 5억9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베트

남 생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2% 성장할 전망이며, 2021년

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7.81% 성장할 전망이다.

고품질 생수에 관심
과거 베트남 소비자들의 경우 정제수는 그냥 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생수 정제 및 생산 기술의 발전, 먹는 샘

물의 개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는 소비자의 물에 대한 인식

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2020년 기준 가정용 먹는 샘물 탄산수

는 전년 대비 7.8% 성장한 1240만 리터가 판매됐으며 정제 탄

산수보다 3.7%p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먹는 샘물 및 먹는

샘물 탄산수의 성장률은 베트남 사람들의 음용수에 대한 관심

이 정제수에서 먹는 샘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용 생수 판매량의 증가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식당

이 문을 닫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비

율 또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정용 물 판매량은 전년 대

비 12.2% 성장했으나 업소용 물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첨단 생산시스템 및 해외 표준인증에 투자하는 기업들
PepsiCo의 Aquafina는 생산공장에 7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

쳐 물을 여과하는 HydRO-7™ 시스템을 갖췄으며, Nestle의

Lavie는 Hung Yen과 Long An에 있는 두 개의 생산 라인 투

자와 발전에 주력하며 고품질의 먹는 샘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

다. Laska는 100% 스위스 자본 투자회사로 유럽 표준 생수 생

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Laska에서 생산하는 먹는 샘물은 자

외선 살균과정을 포함한 12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친다. Laska

는 미국 식약청(FDA)이 제시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

생수협회(IBWA)의 일원이기도 하다.

베 트 남  병  생 수 시 장 의  

키 워 드 는  친 환 경 과  고 급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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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ie의 환경을 위한 노력
Lavie는 호텔 및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병을 100% 회수해
총 8단계의 재활용 단계를 거쳐 재생산한다.   Lavie는 유리 생수
병 8단계 100% 재활용 과정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Nestle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를 다 한다는 그린 프로
모션에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생수병의 경우 재활용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 중반부터 La Vie는 플라
스틱 먹는 샘물 병 350ML, 500ML, 1.5L를 기존 하늘색에서 투명
색으로 변경했다. 2019년 8월 말부터는 병뚜껑 수축 필름이 수
집되고 재활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축 필름 사용을 중단하기
도 했다. 

시사점

고급화와 세분화 예상
Aquafina, Lavie와 Dasani는 베트남 생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이미 브랜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Lavie는 San

Pellegrieno나 Alba처럼 병 탄산수로 유명한 제품을 벤치마킹
해 고급 유리병 생수 시장에 뛰어들었다. 베트남의 생수시장은
기존 주요 생수업체가 3파전을 이루면서 향후 일부 고급 생수 브
랜드들이 시장을 세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산수와
가향 탄산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생수 및 먹
는 샘물보다 천연 광천 탄산수 및 가향 탄산수 등으로 진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입 유통방법을 선택하고 진출해야
베트남 생수시장에 한국 생수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 유통업자를 통해서 유통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유통
판매 법인을 설립해 유통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에 추
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지 유통업자와 1년 정도 계약을 한
후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린 마케팅에 초점
한국에서는 최근들어 플라스틱 병생수에 압축 플라스틱 라벨지
를 제거한 무라벨 병생수가 유행이다. 한국의 각종 생수 브랜드
및 PB병 생수는 기존의 압축 플라스틱 라벨지를 제거하고 음각
으로 상품명을 새긴 무라벨 생수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있
다. 베트남에서는 Lavie가 선발 주자로 무라벨 병 생수제품 출시
를 했다. 베트남 역시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베트남 신규 환경 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EPR)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
트남 생수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그린 마케팅에 초점
을 맞추고 무라벨 생수 출시 및 공병 재활용 등의 캠페인을 펼치
면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  2 0 2 0년  생수시장  규모  5억 9 3 0 0만  달러 ,  정제수보다  먹는  샘물  관심  증가  -  

-  신  환경보호법  2 0 2 2년  발효  예정 ,  그린  마케팅을  펼치면  도움이  될  것  -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93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93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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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입  후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
치세를  수입자가  부담하고  사용한  것으
로  환급  없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

( 2 )  수입  후  국내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최종  소비자가  별도로  존재하
므로 ,  판매  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합니
다 .  

그러나 ,  이미  수입시  납부한  세액이  존
재하므로 ,  해당  세액  만큼은  납부세액
에서  공제될  것이며  사실상의  환급혜택
을  누리는  것입니다 .

( 3 )  수입  후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  수출에  대한  납부세액이
0이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존재하
므로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
과하게되어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  실무적으로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  납
세자에게  해당분기  실제  환급이  진행
되기보다는  추후  환급청구권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유보하는  경우
가  대다수이므로  실제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베트남 수입통관과 부가가치세  **
Q :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 및 환급 방법은?
A : 부가가치세는 내국 소비세의 일종으로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 수입물품

은 수입 후 베트남 국내에서 사용 ,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

와 함께 부과징수 되는 것이며 이후 국내판매 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를 원천징수하고 분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

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 판매 ,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

과됩니다(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 국내사업자는 공급한 재

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부

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됩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지불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관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공급받는자에게 부과된 매출부가세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입부가세의 공제를 위해 부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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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1.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Q> 노동허가(work permit)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베트남의 경쟁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

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

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각부처・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

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 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

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2.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Q>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 취업의 장애 발생.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 마련 요청

 * 동 MOU에 따라 학력・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

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 발급

 ** (구)시행령(11/2016/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

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 (개정)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

인 근로자이다.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베 정부>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해 전문가/

운영감독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정 가능성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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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Q>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

족의 어려움

<베 정부>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도 노동허가* 신청 가능

 * 관리자: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조직의 대표자・부대표자, 별도 인정요건 없음

 운영감독자: 기관・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를 운영하는 부서장, 별도 인정요건 없음

 기술자: 훈련1년+경력3년 또는 경력5년

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Q>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

(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베 정부>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

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

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5. 전공 불일치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

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데,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 발생

<베 정부>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

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

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업무명

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

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증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

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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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Q>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

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

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베 정부>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 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

주면 직접 이슈를 해결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는 공식의견을 베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기발송

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Q>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

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

청함

<베 정부>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

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Q>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 지연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

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

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음.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안내하겠음.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